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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ain Shamanic Ritual "Kut" (called Bonhyangdang-Kut)

and the Religious faith of its belivers (called Dangol) on SongDang

Jeju island

Main Shamanic Ritual Site Ceremony (called Bon-hyang-dang-kut), a

shamanic ritual, is held at Songdang-Ri, Gujwa-eup, in Jeju island four

times a year. Main Samanic Ritual site (called Bon-hyang-dang) of

Songdang is the origin of Shrine Religion (called Dang-sin-ang). Shimbang

who is a shaman in Bonhyangdang and Dangol who believes and follows

shamanic religion takeover Bonhyangdang religion preciously and are

rooted deeply. Traditionally, there is the Bonhyangdangsin, the village

god, for every village in Jeju island and villians and those who are

originally from the village become Dangol. So Dangols pray Dangsin who

is actually their ancestor for the welfare of themselves and their family

through shamanic ritual. Considering traditional shamanic ritual in modern

society, Songdang-Bonhyangdang is really valuable. Therefore, this paper

is a study on Songdang-Bonhyangdang-Kut and religious inheritance of

Dangol in the religious life of Dangol. Songdang-Bonhyangdang is a

Bonhyangdang which includes Utsongdang, Setdongdang and Alsongdang

at Songdang village but before 4.3 Utsongdang is a Bonhyangdang. And

the tradition of shrine religion has been maintained preciously because of

Maeinsimbang who have been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Bonhyangdang. Bonpuri (mean the shamanic interpretation of god's origin)

of the god of Bonhyangdang and Bonhyangdang regulations such as

Dangol, taboos, and so on are regarded importantly. So Dangols and

shamans think that they are punished by Bonhyangdangsin, if they break

that regulation. Espectially, after the 1981's death of Maeinsimbang who

had been inherited continously, two shamans died suddenly. Dangols

talked about the death of two shamans, connecting with Bonhyangdangsin,

the village god. Dngols thought that shamans broke the regulation as they

didn't perform Dangsin-Bonpuri properly. Dangols consider it a rule that

shamans who are responsible for Bonhyangdang perform the shaman's

song for Dangsin exactly as shamans in the past did. Dangols are



interested in the elements of shrine religion, thinking the shaman's song

for Dangsin (Dangsin-bonpuri) important. Main Shamanic Ritual site of

Songdang was a Bonhyangdang where Kwangsan Kims lived primarily and

the sons of them said that they had to takeover the religion as Dangols

of Bonhyangdang. So Dangols have inherited the shrine religion of Main

Sharmanic Ritual site (Bonhyangdang) as they keep the traditional

regulation strictly and they said that if they broke the rule, they would

be punished. Dangols said the experience of the miraculous efficacy story

in takeovering the shrine religion of Bonhyangdang, which was based on

the Religious transmission of Dangol. In addition, there was the traditional

regulation of Bonhyangdang by which shamans criticized and understood

the transmission of shaman's song (Bonpuri). It was what dangol have

learned from the ancestors and the knowledge of Bonhyangdang that was

piled by seeing Bonhyangdang-kut preformed by the shamans in the past.

The shrine Religion of Bonhyangdang was keeping the tradition as

Maeinsimbang was in charge of Bonhyangdang-kut for generations.

Dangols are saying that the shrine religion of Bonhyangdang will be taken

down continuously as they are sure of their own reigion. Dangols raise

the value of lives which aren't force by avarice and philosophical

thoughts through the shrine religion (Dangsinang). Bonhyangdang-kut and

the Religion of Dangols have been continued with a strong tradition. This

result has the sense and the value by which Bonhyangdang-kut that is

broken in other villages and the religious lives of Dangols can be

understood.

Key words : The elements of shrine religion, Maeinsimbang and Bonpuri,

the Religious transmission of Dangol, The traditional regulation strictly.





본향당과 옛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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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향당신의 직능으로는 마을내의 토지 산수 나무 등이 자연의 주인임과 동시에 주민의 호적 출산 사' ' , , , , ,

등 생활전반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 산수 나무 등이 자연의 주인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의 임자. , , ,

와 같은 성격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향당신을 지금도 토주관 또는 토지관 이라고 부른다. < > < > .

현용준 제주도무신의 형성 탐라문화 창간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쪽: , , , , 1982, 17 .「 」『 』

2) 본향은 태 땅 원초적인 고향 마을의 시원이다 그러므로 본향당신을 조상이라고 부른다 현용준 제, , . . : , 「

주도무신의 형성 앞의 책 쪽,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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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용준 제주도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쪽, , , 1992, 160 .堂神話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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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조, , 1951, .秋葉 陸 濟州道 蛇鬼 朝鮮民俗誌 名著出版の「 」『 』

5) 쪽 참조, , , 218~227 , .赤松智城 秋葉 陸 朝鮮巫俗 硏究 上卷 日本大阪屋號書店のㆍ 『 』

는 서귀포 남무 의 구송본으로 편의 본풀이를 채록하고 있다: 16 .秋葉 陸 朝鮮巫俗 硏究 上卷 朴奉春翁の『 』

서귀본향당본푸리 토산당본푸리 신중도본푸리 다< >< >< > .

토산당본풀이 를 분석하고 제주도의 사귀신앙: < >朝鮮民俗誌『 』 蛇鬼信仰을 하였다 문무병 제주도 본. : ,論 『

향당本鄕堂 과 본풀이 민속원 쪽, 2009, 29 .信仰 』

6) 장주근 국어국문학보 호 호 송당리 상창리 등의 당본풀이, (1) (2) 19 , 1958, 22 , 1960, < >濟州巫歌「 」 ㆍ 『 』 ㆍ

채록 참조, .

의 참조 일뤠당 과 풍토병의 관계- , 1974, . : < >韓國 民間信仰 濟州島 巫俗 巫歌 論考篇 日本金花舍刊の と『 』

를 함 의 와 제 집 쪽 참조 서당본풀이. 3 , 1986, 249-256 , . :論 濟州島堂神神話 構造 意味 濟州島硏究「 」『 』

속에는 종교관념의 체계와 실제의 문화사와 이 반영되며 이 종합되어 나타난다고 하,地理性 神話的 想像性

였다.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참조 제주도 무속 개관과 당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를 수록했2001, , :『 』

다.

7) 이두현 쪽 참조 고성리와 수산리의 세시풍속, , 1984, 538-570 , :濟州島民俗調査 民俗學論考 學硏社「 」『 』

과 을 조사함.堂神仰

8) 현용준 제주도 호 참조 의 와, 3 , , 1962, . Motf :濟州島 堂神話考 濟州道 堂神話 基本 形式濟州島 堂「 」『 』 「

국문학보 호 참조 당굿의 와 제주도(2) , 2 , , 1964, .神話考 濟州大國語國文學會 儒式化 三姓神話」『 』 「 」『 』

호 제주도 참조14 , , 1964, .

토산당굿 참조 마을 마을 참조, 1966, . , 1969, .文化財管理局 濟州島 祭堂 祭堂 文化財管理局「 」 「 」『 』

의 영등굿 한국민속학 호 참조 의 마을1 , , 1969, .濟州島 民俗學會 濟州島 儒式 祭 石宙先生回甲論「 」『 』 「 」『

참조, 1971, .叢 同刊行委員會』

참조2, , 1983, .三姓神話 硏究 耽羅文化 濟州大 耽羅文化硏究所「 」『 』

와 집문당 참조 당본풀이 의 과 과, 1992, : < > ,巫俗神話 文獻神話 形成 基本形式 內容構成 背景民俗信仰『 』

을 밝히고 있다 인 삼성신화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의 모티브는. 濟州道 始祖神話 地中湧出 箱丹漂着 堂ㆍ

에서 차용된 것이라 하였다 이는 에 대한 전반적이며 본격적인 연구로 등을.神話 堂神話 神話論 傳播論ㆍ

토대로 한 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比較民俗學的 觀點

9) 진성기 의 와 본풀이 과 참조 괴노기, , 1965, .堂神 人格化 神話 濟州島 民俗 觀光 濟州 太子 都 神話「 」『 』 「 」

제주도 호 제주도 참조 과 민속학회 참조26 , , 1966, . 2, , 1970, .濟州島 神堂 堂神 韓國民俗學『 』 「 」『 』

과 의 호 참조 의5 , , 1972, . -本鄕堂 信仰 堂神 類型 韓國文化人類學 韓國文化人類學會 南國 巫俗 濟「 」『 』 『

참조, 1987,州島巫俗論考 螢雪出版社』

10) 현길언 의 장수설화 홍성사 참조 당신화를 전설의 유형으로 보고 제주도의 민중사, , 1981, : ,濟州島『 』

와 접맥시켜 제주도민의 삶과 역사를 현재의 시각으로 재현하려 했다 본풀이는 의 내력담이면서 마. 堂神

을 사람들이 내력담이고 마을의 역사와 상통하는 것이라 하였다 당본풀이 를 역사시대의 신화 전설, . < > ,

의 테두리에서 다루며 제주도민의 생활사를 좌절과 저항의 삶의 양식으로 파악하고자 했고 문학적 역, ‘ ’ , ,

사적으로 당신화에 접근하려했다.

11)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참조 당본풀이에, , , 1982, :「 」 「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 호 참조 들의 역할분화와 그2 , , 1983,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堂神」『 』 「

신앙형태 비교민속학회 창간호 비교민속학회 참조, , 1985, .」『 』

12) 김화경 서귀포 본풀이의 구조 분석 호, , 5 , ,本鄕堂 口碑文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語文硏究室「 」『 』

참조1981, .

13) 문무병 도깨비 연구 호 참조 영평마, 10 , , 1990, .濟州島 堂 耽羅文化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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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람들의 삶과 영평마을 제주대학교 박물관 참조 의 에 관한, 1991, .信仰 堂 形態 考察 心田」『 』 「 」『

참조, 1990, .金洪植敎授 回甲祈念論叢 心田金洪植敎授 回甲祈念論叢 刊行委員會 濟州島 蛇神信仰 硏』 「

도서출판 제주문화 참조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성산읍온평리의, 1992, . -究 濟州島 言語民俗論叢」『 』 「

경우 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회 참조 중문마을의 과7, , 1990, . (1)白鹿語文 民俗 信仰 濟州島硏」『 』 「 」『

호 참조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제주도 본향당9 , 1992, . , 1993, .究 濟州島 堂信仰 硏究』 「 」 『 本

鄕堂 과 본풀이 민속원 참조, 2009, .信仰 』

14) 강정식 당신본풀이의 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 ,濟州島 傳承 變異 硏究「 」

참조2002, .

15) 하순애 외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 , 2003,「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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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쪽, , 2009, 24 .本鄕堂『 』

17)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제주시권 서귀포시권 참조, 2008 2009, .『 』 ㆍ

18) 문화역사마을만들기 북제주군추진진협의회 북제주군 송당리 보고서 각 부록편 참조, , 2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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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조사날짜 면 담 자 면담장소 면담내용

1 2008. 08. 23
김 종씨 남 년생 웃송당( , 1961 ,○

태생 현거주지 송당리, - )

김 종씨 자○

택

송당마을 농업,

자연 역사 관련,

2 2008. 11. 28

김 호씨 남 년생 웃송1. ( , 1932 ,○

당 태생 현거주지 서귀포시 천지, -

동)

강 순씨 여 년생 성산2. ( , 1934 ,○

읍 신산리태생 현거주지 서귀포, -

시 천지동 김 호씨 부인, )○

김 호씨 자○

택

당굿 제일 참여

정도

단골신앙 정도

3 2009. 02. 07 매인심방과 당굿 참여단골 본향당 얼굴 익힘

4 2010. 03. 20

김 호씨 남 년생 웃송1. ( , 1932 ,○

당 태생 현거주지 서귀포시 천지, -

동)

강 순씨 여 년생 성산2. ( , 1934 ,○

읍 신산리태생 현거주지 서귀포, -

시 천지동 김 호씨 부인, )○

김 호씨 자○

택

본향당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제일 제물 금, ,

기 신앙과 단골,

소개 받음

5 2010. 03. 28

매인심방1.

김 생씨 여 년생 웃송2. ( , 1936 ,○

당 태생 현거주지 송당리, - )

김 생씨자택○
연구목적과 신분

밝힘 구술면담.

6 2010. 08. 22 매인심방 제주시 건입동( ) 본향당 제일 단골참여,

7 2010. 11. 18
김 생씨 여 년생 웃송당( , 1936 ,○

태생 현거주지 송당리, - )

김 생씨 자○

택

차면담 부족한1

부분 보충

8 2010. 11. 28 매인심방 제주시 건입동( ) 심방 댁
당굿전승과 제차

본풀이 전승과정

9 2010. 12. 12
김 종씨 남 년생 웃송당( , 1961 ,○

태생 현거주지 송당리, - )

김 종씨 자○

택

마을 교육환경과

선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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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성별 출생년도 출신

상단골

광산김씨

와의 관계

주요경력

사항
현거주지

A01 ~ A22 김 생○ 여 년1936 웃송당 딸

농사,

학교

안다님

송당리 출생지(

계속 거주)

B01 김 호○ 남 년1932 웃송당 아들
공무원,

상업

서귀포시 천지동

송당에서 살다가(

년대 초에1950

떠남.)

C01 ~ C07 강 순○ 여 년1934
성산읍

신산리
며느리

상업,

초등,

서귀포시

천지동 성산읍(

신산리출생.)

예로 는 구술이 회에 걸쳐 본문에 쓰임을 말함, (A01 ~ A22) 22 .

19)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 사전 참조, , 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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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조동일 남성영웅서사시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쪽 참, , , 1997, 67~96 ,「 」『 』

조.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호 국어국문학회, 148 , , 2008,「 」  

쪽94~96 .

21) 현용준 와 집문당 쪽, , 1992, 87~92 .濟州島 堂神話考 巫俗神話 文獻神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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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이 오름 거슨새미 오름 거친 오름 높은 오름 다랑쉬 오름 민 오름 당 오름 성불 오름 아부 오23) , , , , , , , ,

름 체 오름 백약이 오름 밭돌 오름 안돌 오름 등, , , , , .

24) 흑색토 화산회토의 두터운 부식층을 이루고 있는 토양으로 속칭 뜬땅 이리고 부른다 보수력은 크지: ‘ ’ .

만 투수성이 높기 때문에 가뭄 피해를 잘 입어 경작에 좋지 않는 땅이다 이기욱 제주도 농민경제의. : , 「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쪽, 1995, , 92 .」

25) 충렬왕 년 년, , , 3 (1277 )金錫翼 耽羅紀年 金啓淵譯 元 立東西阿幕 防牛馬駝驢羊 以達魯花赤監之 時元主 以

원이 동서아막을 설립하여 우 마 타 나귀 양을 방( , , , ,本國房星分野 治牧場或遺斷事官 或治萬戶 以主畜牧

목하여 달로화적에게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때 원주가 본도는 방성 분야라 하여 목장을 설치하여 혹 단사.

관을 파견하고 혹은 만호를 두어 목축을 주재케 하였다 탐라문헌집 김봉옥 역 제주도교육위원회.) , , 1『 』

쪽976, 361 .

26) 강만익 의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참조, , , 2001,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 景觀硏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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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백주또 백주또는 송당본향당신의 이름이다 또 라고 붙임은 신명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된다 할망과: . ~ . ~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된다.

28)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호 송당리 학술조사보고서 쪽, 13 , , 1997, 136 .『 』

29) 고려시대 세기경에 창건되어 대략, , ( 12 17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情義顯 佛宇條 成佛庵在 成佛岳『 』

세기경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현 부근에서는 오로지 이 성불, , , (李元嗔 耽羅志 山川條 成佛岳 在縣北十五里縣城 附近有比岳有泉『 』

오름에서 물이 난다 수량이 많다는 뜻이 되고 가뭄엔 물이 마르지 않아서 정의현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었다는 의미도 된다.)

30) 문화역사마을만들기 북제주군추진진협의회 북제주군 송당리 보고서 각 쪽, , , 2004, 37 .『 』

31) 절터 입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함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0 , . 1936 , , 2010 3 28 , )

32) 경찰을 피해서 해서 산에 올라간 사람이나 스스로 입산한 사람을 구술자앞과 동일가 일컬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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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0 , , 1936 , , 2010 3 28 , .

34) 탐라도 세기말 와 탐라지도 와 제주삼읍총지도 세기중반등에 송당리 초암촌(19 ) (1709) (18 ) ( ),松堂里「 」 「 」 「 」

탐라순력도 한라장촉 에는 송당 증보탐라지 와 호구총수 등에 송당리( ), (1703) ( ), (草庵村 松堂 松堂「 」 『 』 『 』

제주군읍지 제주지도 등에 상송당리 하송당리 일제강점기), (1899) ‘ ’ ( ), ( ), 1:50,000里 上松堂里 下松堂里『 』

지형도에 송당리 상동 중동 하동 가시목동 가시남동네 대천동( ), ( ( ), ( ), ( ), : ( ), :松堂里 上洞 中洞 下洞 加時木洞

한내동네 등으로 표기 했다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 . : , , ,大川洞 『 』Ⅰ

쪽 참조2007, 268~318 , .

35) 문화역사마을만들기 북제주군추진진협의회 북제주군 송당리 보고서 각 쪽 참조, , , 2004, 46~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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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시기구분 송 당 김 녕 세 화 평 대

제주읍지 세기말18 명780 명1,248 명825 명843

삼군호구가간총책 년1904 명695 명1,391 명533 명1,046

제주도( )島 년1929 명1,622 명3,291 명1,465 명1,779

구좌읍지 년2000 명1,210 명3,805 명2,388 명1,794

리사무소 년2010 명1,037



36) 금을흘 을 검은에 해당하여 이 수풀이나 습지 늪이라고 함 오창명 앞의 책 쪽, , ‘ ’ , . : , 282 .今勿屹 今勿 黑 屹

37) 조성윤 잃어버린 마을과 의 현재성 제주 유적지 기행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 43 43 , 1998,「 」『 』․ ․

사 쪽 참조, 9~26 , .

38) 김동만 김기삼 다랑쉬오름의 슬픈노래 각 참조, , 2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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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김 남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1961 , , 2010 12 12 , .

총 농가 세대(388) 총면적 (3,903 ha) 가축사육 두수( )

농가 비농가 전 대지 임야 기타 한우 경주마 젖소

171 217 529 11 1,270 2,093 2023 509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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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향당과 옛 지명

40) 김 종 남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과거에는 오일장을 김녕장에서, , 1961 , , 2008 8 23 . .○

이용하였고 상덕천은 송당으로 인식을 하고 하덕천은 김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평, .

대 교래리 사이 번 도로가 포장되면서 가까운 세화에 장을 보러 가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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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송당마을본향당
알송당고부니 루

소천국하르방당
체오름산신당 체오름일뤳당

신명 웃손당금백주할망
알송당고부니 루

소천국하르방

상덕천체오름

산신또

상덕천체오름

일뤳한집.

제일

음력( )

신과세제 월 일1 13

영등손맞이 월 일2 13

칠월백중제 월 일7 13

시만국대제 월 일10 13

제일외 다른 날은(

다닐 수 없음.)

월 일1 13

월 일2 13

월 일7 13

월 일10 13

월 매 일6 7

월 매 일11 7

원래 여드렛날에(

다녔는데 고봉선

심방이 번거롭다

하여 일에 다님7 .)

매월 일7

심방
고봉선 고대중 박인주⟶ ⟶

문성남 정태진.⟶ ⟶

본향당 매인심방이

관리했었음.

고봉선 심방이

일뤳당과 같이

매었었음.

현재는 없음.

산신당 동일

장소 송당리 당오름

송당 내 건너

알손당고부니 루

년대 후 폐당60

된 상태.

체오름 앞 당 입구,

시멘트로 정비됨.

팽나무 신목.

산신당

서쪽17m

떨어진 참나무

앞.

제물

메 기 생선 구운 것1 , ,

백돌레 백시루 삶은, ,

계란 세가지 과일, ,

개인별 치마 저고리, ,

가락지 비녀 옷감, ,

메 기1

메 기 떡 숙3 , , ,

계란 육고기, ,

생선 소 말. , ,

돼지고기는 금함.

메 기 떡2 , ,

제숙 계란, ,

익힌 제물,

삼색물색등

본풀이 백주할망본풀이 백주할망본풀이
과거에 있었지만

전승이 끊김.
있음.

단골과

금기

웃손당 광산김씨

송당주민 당회 조합장, , ,

이장 일간 육식. 7 ,

부부간 금기

송당리 주민 송당리 주민

당의

기능
생산 물고 호적 장적, , , 사냥 목축,

사냥 우마 번식, ,

방목
산육 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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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향당굿 전경< -1>Ⅱ

41) 본향당신을 당 또는 이라 한다 이것은 임을 나타낸다 본향당신을 조상이라 하는 것. .土主官 土地官 土地神

은 당신이 의 과 기능을 내포 한 것이다 그리고 수호 직능에 따라 에서’ ‘ ' ’ .祖靈的 性格 土地神的 出生 死亡

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을 하는 기능을 가진다.管掌 : 현용준 제주도 무신의 형성 탐라문화 창간,「 」『 』

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쪽, , 1982, 145~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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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43) 름웃또는 대개 농업을 관장하는 본향당신으로 위치를 차지해 만민백성으로부터 봉제를 받는다 또. 

름알로 좌정한 신은 일뤳당이나 생업신으로 일정한 단골로부터 얻어먹게 된다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 ,『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쪽, , 2009, 175 .本鄕堂 』

사진 본향당 신위< -2>Ⅱ



- 20 -

44)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45) 본멩일 당에 갈 수 있는 정해 놓은 날: .

46) 산신 송당리 체오름 앞 산신당: , .

47) 강 순 여 년생 서귀 천지동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4 , , 2010 3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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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東國輿地勝覽 濟州牧 風俗條 俗尙陰祀乃於山藪 川池丘陵墳衍木石 俱說神祀 每自元日至上元 巫覡共擎『 』

.神纛 作儺戱 鼓前導出入閭閻民爭 損財穀以祭之鐣

49) 년 본향당 담장을 정비 시 김 생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면담조사1993 , .( , 1936 , , 2010 3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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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0) 김 생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1936 , , 2010 3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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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와산 조천읍 와산리 중산간 마을: . .

52)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53) 물린심방 집안에서 하던 심방 일을 물려받은 심방을 단골들이 그렇게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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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팔찌거리도 과거 조상들이 사냥을 다닐 때 팔에 매고 사냥을 했던 것을 생각해서 단골이 신에게 준비:

하는 두마 정도의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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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56) 앞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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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앞과 동일.

58) 각주 참조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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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김 생 여 년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60) 속가 소개령 당시 중산 간 마을에서 해안 지대로 내려가라는 명령 년 월: ( ), 4 3 . (1948 11 )疏開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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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강 순 여 년생 서귀 천지동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4 , , 2010 3 20 , .○

62) 앞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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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심방이 매인임무를 맡게 된다는 관용적인 말.

64) 단골의 분류를 상 중 하로 나누었고 그에 따라 책임이 다르기도 했었음.ㆍ ㆍ

65) 납딸룬내 선안내 방돋운내 의미가 확실하지 않고 무가에서 사용되는 관용어구인 듯: .

66) 웃노늘 웃 와흘 조천읍 와흘의 자연 마을: . .

67) 하늘도 알선흘도 선흘아랫마을 조천읍 선흘의 자연마을: , .

68) 알손당 송당마을 내 웃 셋 알 중 알송당마을: -, -, -, .

69) 열명 저 성씨와 이름 자신이 사는 곳과 나이 하는 일등을 신 앞에 알려드리는 것: .

70) 문화 역사 마을 만들기 북제주군추진협의회 북제주군 송당리 보고서 각 발굴자료 쪽, , , 2004, , 202 .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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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물올림< -3>Ⅱ

71) 도십쌀 심방으로부터 운수나 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신의 의견을 듣는 수단으로 온전한 낱알로 흰:

쌀 한 사발 정도.

72) 시렁목 무명으로 가늘게 짜여진 천: .

73) 팔찌거리 사냥을 했던 조상이 팔에 매었던 것을 생각해서 천 두마 정도를 올리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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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75) 강 순 여 년생 서귀 천지동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4 , , 2010 3 20 , .○

76) 서숙밥 보리밥이나 조 같이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 지은 밥: , .

77) 오메기 좁쌀을 빚어서 떡을 만들고 그걸 발효시켜서 고소리에 증발시키면 오메기술이 되는 제주도 전:

통술이다.

78) 산디 밭에서 나는 밭벼: .

79) 강 순 여 년생 서귀 천지동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4 , , 2010 3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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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씨는○

80) 앞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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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손이 올리는 백주할망 옷과 팔찌거리< -4>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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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예명올림< -5>Ⅱ

81) 문무병 앞의 책 쪽 참조,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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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

⟶

⟶

⟶

⟶

⟶

⟶

⟶

82)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쪽 참조, , , 1986, 262~265 .『 』

사진 도래 둘러맴< -6>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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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사진 군문열림< -7>Ⅱ

사진< -8>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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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➁

83) 놀래로 백주할망이 살아온 역사를 해야 일천간장 맺힌 사연이 풀어진다고 함 매인심방 정태진 남. : , ,

년생 제주 건입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1946 , , 2010 11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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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명대충< -9>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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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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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매인심방 정태진 남 년 제주 건입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사가 집에서 일 이상: , , 1946 , , 2010 11 28 , . 7

큰굿을 할 때 하는 삼공본풀이 중에서 가문장아기의 부모가 걸인으로 살아온 과정을 이 놀래로써 푸는데

음조 성격이 같다고 이야기 한다 일반 당굿에서 군웅놀림 중 오늘 오늘이여 음조와 다르다고 말하였다. ‘ ’ .

85) 앞과 동일.

86)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소리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쪽, , , 1996,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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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김씨 집안며느리 나이 대 중반 마을 책임을 맡은 사람 신과세제일 년 월 일 송당본향당 면, 40 .: , 2009 2 7 ,

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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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각산받음할 때 단골들은 정월 신과세제에서 보여주던 진지함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본향당신 할머니를.

부르며 자신들의 불편함을 살펴서 낫게 해달라는 비념을 하였다 참석한 단골들은 걸음걸이가 불편한 칠.

순이 넘은 어르신들이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자신의 정다운 집에 와서 편안한 대로 앉고 눕는 아이.

들 모습과 흡사한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마을 일을 걱정스럽게 털어놓고 벡주할머님에게 쉬운 해결.

을 보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할머니한테 비는 것보다 임직을 맡은 당사자나 그의 어머니.

가 와서 직접 비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하고 그 말에 동의하면서 마을 일이 잘 되기를 걱정하였다 마을이, .

안녕해야 할머님이 걱정이 줄고 그러면 단골들의 어려움을 더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할머니에 대한 인.

식은 신으로서 분리되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같게 여기며 본향당신을 대하고 있다.

사진 백중 마불림제< -10>Ⅱ



- 44 -



- 45 -

‛

89)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사전 김오생 구술 민속원 초판 재판 쪽, , , , 1991 , 2002 , 416~417 .『 』

90) 원래 본풀이라는 말은 본과 풀이의 복합명사로서 본은 등의 뜻으로 신의 내력을‘ ‘ ‘ ’ ‘ ’ ‘ ’ ‘ ’ ‘ ’本 本原 根本․ ․

의미하고 풀이는 풀다의 명사 전성으로 해설 해명 해석 등의 뜻이다 따라서 본풀이의 말뜻은 신, ‘ ’ ‘ ’ ‘ ’ . ‘ ’ ‘․ ․

의 본원과 내력을 해석 설명 하는 것이므로 당본풀이는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의 내력담이다 현용준’ . : ,․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쪽 참조, 1992, 17-19 , .『 』

91) 문무병 앞의 책 쪽,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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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 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2 , , 1983,「 」『 』

쪽 참조148~160 , .

93) 이두현장주근 외 한국민속학개설 학연사 쪽, , , 1989, 379 .• 『 』

94) 송당본향당본풀이 송당마을 본향 당굿 신년과세문안 당제일에 구연 심방 정태진 남 년생 제: , : , , 1945 ,

주건입 년 월 일 음력 정월 일 송당본향당 조사채록, 2010 2 26 (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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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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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채록 방법에 있어서 고봉선과 고대중본은 본향당 밖에서 구술을 받아 채록 조사 한 형태이고 박인주 정, ․

태진본은 당굿을 행하는 본향당에서 현장 채록조사로 이루어졌다 서사무가의 형식인 의례에서 직접 무가.

를 채록 조사한 것과 구술조사 목적으로 채록한 것과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승상에 있어서 외부.

적인 요인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심방 이후 문성남 심방인 경우에 채록된 본풀이가 없고. 3

그는 심방 의 후계자로서 본풀이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성남 사후에 그의 처가 남자심방을 데리고3 .

와서 당굿을 했지만 그 심방은 매인심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본풀이 전승관계로 볼 수 없다.

년 마불제부터 매인심방을 맡게 된 심방 의 본풀이가 여러 차례 조사되어 비교를 한다2003 4 .

번

호

심방 매인시/

기 구분
채록 방법 채록자 채록시기 출처

1
고봉선(~19

57)

본향당 밖

채록
장주근 년1957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
고대중(195

8~1981)

본향당 밖

채록
진성기 년1966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3
박인주(198

2~1984)

당굿 현장

채록
문무병

년1982 ,

신과세제

문화역사마을만들기북군추진

협의회 북제주군송당리,『

보고서』

4
정태진(200

현재3.8~ )

당굿 현장

채록

강소전,

강정식

년 마불림2004 , .

년 신과세제2005 ,

한국구비문학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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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고봉선 고대중 박인주 정태진 구분 짓기 중심내용( ) 세대와 활약

단락➀ + - + +
소천국과 백주할망의

출현
세대 토착신 외부신1 , ,

단락➁ + + + + 결혼 토착외래 결합,
세대 문화결합 농업1 , , /

수렵

단락➂ + + + + 자식이 많아 어려움. 세대 문화번성1 ,

단락➃ + + + +
백주할망 농사권유,

농경문화
세대 농경문화 전환1 ,

단락➄ + + + + 스님에 의해 배고픔 세대 일차 식성 좌절1 ,

단락➅ + + + +

소천국 소를 잡아먹

고 백주할망과 살림

가름

세대 분산 농업 수렵1 , , /

분리

단락➆ + - - + 부부재회 자식기아 세대 통합과 기아1 ,

단락➇ + - - +
작은아들 요왕국 딸

과 결혼
세대 새로운 세계 도약2 ,

단락➈ + - + +
난을 막고 배를 타고

돌아옴.
세대 역경을 딛고 귀환2 ,

단락➉ - - - +

백주할망 눈에 콩깍

지를 요왕국딸이부채

로 낫게함

세대 갈등과 화합1 2 ,․

단락⑪ + - + +
소천국 벡주또 놀라

서 좌정함
세대 갈등분리1 2 ,․

단락⑫ + - + +
자식들이 도처에 당

신으로 좌정기
세대 갈림과 통합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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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➇~➈ ➉

생씨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심방한테서○

이부분을 들었다며 말하고 있다.98)

96) 강정식 송당본향당본풀이의 전승양상 한국구비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2005.「 」

9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집문당 쪽 송당 매인심방이 있는데 김녕 출신 이달춘 심방의, , , 1980, 625 ,『 』

궤네기당본풀이를 송당본풀이를 참조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송당본풀이라고 보기 어렵다, .

98) 각주 참조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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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 ➉

➀~➈

➀~

➅ ➈ ➈

➅

➈

➈

99) 각주 에서 장주근은 심방 가 무가를 구송할 때의 진지함이 있다 해서 상당한 축약을 의심하기에 무85 , 2

리가 있다고 하고 심방 에 대해서는 발음에 문제가 있고 축약이 심하다고 했다 장주근 제주도무속과1 . : ,『

서사무가 역락 쪽 이것을 근거로 앞의 글에서 심방 의 고지식함은 본풀이를 구성하는데, , 2001, 214 . ( 2』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같은 책 고봉선 구송과 송당본향본풀이 고대중심방에 대하여 쪽 쪽, , : , 46 , 56 .

100) 김 호 남 년생 서귀 천지동 자택 면담조사 녹취원문 참조, , 1932 , , .< , -7> .○ Ⅲ

101) 심방 은 년 처음 당을 매며 당굿을 한 상황으로 굿중 제차 순서에 오고감이 나온다 문화역사마3 1982 .

을만들기북군추진협의회 북제주군송당리 보고서 각 부록편 쪽, , , 2004,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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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구술자 김 생 여 년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 1935 , , 2010 3 28 , .○

103) 현용준 들의 과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쪽 참조, , , 1986, 175 .神 形成 性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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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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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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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안돌오름 송당마을 오름지명: .

107) 봉덕위에서 마루 마닥에 놓여진 돌화로 위에서: .

108)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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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버덕길 농사를 짓지 않고 자갈이 많이 있는 땅이나 또는 자갈 길: .

110)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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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앞 장에서 심방 그전사 할마님 에명 올려나민 풍리잡헹 놀래불렁 니니난니 난니로 헤영청헤영3, " ~ ,

그게 아니우다 이러난 오늘 점서를 받으난 애둘롭다 그전사 이럴걸 몽롱허엿구나 이라고 전에 하던. ~ . . "

굿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년 신과세제에서 문화역사마을만들기북군추진협의회 북제주군송. 1982 - ,『

당리 보고서 각 부록편 쪽, , 2004, 228 .』

112) 년 월 중순1948 11 .

113) 이 부분은 장에서 설명 함.Ⅱ

114)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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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장 절에서 설명함2 .Ⅱ

116) 송당머리 일뤠할망 송당입구 체오름 앞에 좌정한 일뤳당 할망: .

117)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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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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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년2010 정월 신과세 본향당 굿을 할 때 부녀회에서 손으로 밀어서 준비한 메밀국수를 굿을 보러 온 일

반인과 단골들에게 대접하고 있었다 이런 마을의 노력 제공은 참여가 미약하거나 본향당에 과세문안으로.

당굿을 치루는 단골의 신앙심이 적었다면 지속하는데 무리였을 것이다 다행히도 송당 마을에서의 전통문.

화보존에 대한 열의와 송당리 주민들과 출신자들의 이라는 인식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생생한‘ ‘本鄕

본향당굿 제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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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121) 앞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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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앞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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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➁

➂

➃

➄

➅

➆

➇

➈

➉

123) 콥내나고 소고기에서 나는 기름 냄새: .

124) 오붕이 굴왓 송당마을에 있는 지명: .

125) 들 지 불을 지피는 나무 가지들이 있는 곳: . 

126) 무낭에 바다 속 산호나무 일종: .

127) 요왕국에서 바닷속에 있는 용궁: .

128)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3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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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➆ ➇~

129) 앞 장 절 참조, 2 3 ,

분류
현 매인심방

본129)

구술자

김 생씨 본○
구분 짓기 중심내용( ) 세대별활약 세대 세대/1 ,2 ,

단락➀ + + 백주할망 옴 문화 유입/ 세대 외부신의 도래1 ,

단락➁ + + 결혼 토착 외래 결합/ 세대 문화 결합 농 수렵1 , , /

단락➂ + + 자식이 많아 어려움. 세대 문화번성1 ,

단락➃ + + 농사 권유 농경문화, 세대 농경문화 전환1 ,

단락➄ + + 스님에 의해 배고픔 세대 일차 식성 좌절1 ,

단락➅ + + 소를 잡아먹고 살림 가름 세대 분산 농 수렵 분리1 , /

단락➆ + + 부부 재회 자식 기아 세대 통합과 기아1 ,

단락➇ + + 요왕국 작은딸과 결혼 세대 새로운 세계 도약2 ,

단락➈ + +
난을 막고 배를 타고 돌아

옴.
세대 역경 딛고 귀환2 ,

단락➉ + +
백주할망 눈에 콩깍지 들

자 부채로 낫게함.
세대 갈등과 화합1.2 ,

단락⑪ + + 소천국백주할망 좌정 세대 갈림과 통합1,2 ,

단락⑫ + +
자식들 도처에 당신으로

좌정기

세대 세대 갈림 통합 구2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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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강 순 여 년생 서귀 천지동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4 , , 2010 3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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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강 순 여 년생 서귀 천지동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4 , , 2010 3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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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강 순 여 년생 서귀 천지동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4 , , 2010 3 20 , .○

133)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쪽 각주, , 1999,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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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씨는○

호씨는○

134) 각주 참조120 .

135) 앞의 장 절 참조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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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호씨○

136)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쪽 고봉선 구송 송당본향본풀이 년 월, , , 2001, 214 . : , , 1957 2『 』

채록.

137) 김 호 남 년생 서귀 천지동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2 , , 2010 , 3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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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각주 참조, 59, .

139)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쪽, , , 2001, 214 .『 』

140) 장주근 앞의 책 쪽, , 219 .

141)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년 초판 년 재판 쪽, , , 1991 , 2002 , 415~416 .『 』

142) 문화 역사 마을 만들기 북제주군추진협의회 북제주군 송당리 보고서 각 발굴자료 쪽, , , 2004, , 202 .ㆍ 『 』

143) 각주 각주 각주 참조(A05), 52. (A06), 55, (C02), 63, .

144) 장 굿제차에서 본향신이 들어와서 놀래놀림 과정에서 심방과 동시에 맺힌 간장 풉서 하고 비는 단골2 , ‘ .’

들이 모습을 보면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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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김 생 여 년생 구좌 송당리 년 월 일 자택 면담조사, , 1936 , , 2010 , 3 28 , .○

146) 정태진 남 년생 년 월음력 월 일 마불림제 모심, , 1945 , 2003 8 ( 7 13 ) .



- 74 -



- 75 -



- 76 -



- 77 -



- 78 -

~ ~

~



- 79 -

~



- 80 -

 



- 81 -



- 82 -

  

  

  

  



- 83 -

  



- 84 -

Ⅱ

녹취원문< -1>Ⅱ

구술자 그건 네 잘 알주 엿날에 그 성불암 오름이 그 우이서 지금도 물이 난다: .

게 물이 나난 그 성불암 절을 베우젠 시님이 그 중궁또엔 건 저 성불암 중두근두. ,

중두군드엔 거 시어 중이 그 디서 죽어서 젤 베우젠 오다 그디 오민 왁왁 성불암. .

절 못 베우게 허연 성불암 그저 신 그디 오랑으네 허민 천지가 왁왁 연 성불암을

질 못 여 성불암이 물 나고 난 절을 베우민 좋긴 는디 못 게 뒈여 오름.    

구술자 성별 출생년도 거주지 면담일자 면담 장소
김 생○ 남 1936 구좌 송당리 년 월 일2010 3 28 자택
강 순○ 여 1934 서귀 천지동 년 월 일2010 3 20 자택
김 호○ 남 1932 서귀 천지동 년 월 일2010 3 20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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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중도군도만 오민 경헨 중도군도 그 디서 왁왁 연 그 디서 헤메단 모두 죽어

부럿주 안게가 왁왁허연 경헨 중도군도 중도군도 성불암은 성불암 오름이 이제 올. . ,

라 강 웨망 그 디 강 긁어 불민 데풍 불엉 살지 못 허여 경 엿날에 비가 아니. 

와 가민 성불암 우럭 나 굽곡 메 기 헹 강 우리 아버지 살아실 떼 엿날 우리 어. 

린 떼 보민 강 비 안와 가민 헨 강 메강 서 곡 그디 골겡이로 북작북작 긁  

으민 물이 졸졸 나메 긁어뒁오민 그날 냑 비가 좔좔 와 경허주 꼭 신이 잇은 오. .

름이라 경헌디 우리 사건 떼 올라간 떼 막 장마가 지언 보리도 아니뒈언 성. , .

불암 코젱이 망 담은 코젱이 속에 굴이 시난 폭도들이 그디 살안 헤부난 그디

서 그 오름 신으로 경 비가 오게헨 막 멘날 경 장마지엉 단 그 폭도 다울려분 후. . 

젠 날이 좋안 농 헤 먹엉 살았어.

녹취원문< -2>Ⅱ

구술자 멩그는 것덜 아이고 돈은 우리 막 희 헷주 희 헌 돈으로 헷 주 그게: . . 

돈 어디 하늘로 떨어정 헤서 희 몃번 아 온 할망 크게 허기전이 도당집 알 작.  

이만 떼도 네 그자 할망 무신거 허난 첵임 저난 이 웃손당 알손당 셋손당은, . (? )

밧으레 안 갓주만은 네 벵벵 돌안 돈넨 사름은 삶이 펜안 허곡 돈 안넨 사름은. 

나 시원 안 헤서 돈 그거 다른 교 믿언 타불교 믿는디도 반 네멍 어룬은 타불교 믿. .

는디도 난 그저 반만 네키어 오천원 네는거 이천 오벡원이라도 넨 사름 그런데로.

살당은 죽곡 경아니헌 사름은 돈 벳죽허멍 아이 넨 사름은 보난 시원 안헤서 할마. .

님 초담메완 할마님 도당집 짓엇단 네중에 이제 큰 집 짓을 뗀 또 돈들을 막 메완, .

셋손당에서 거시기헌 어룬덜 막 총무여 막 메완 허난 그 돈을 다 네엇주덜 우리가, , .

열사흘 간 그떼 돈 만원이여 이 만원이여 메와 난 그게 헷주 그게 누게가 돈을 네, ,

어 놀 사름이 시니 그게 메와난 헷주 그 담 둘르는 거 다 모다 들어 간 몃 사름이, .

모다 경운기 데절 헹으네 싣거당 저디간 담 높으게 허곡 그 집 헌디 돈 메왕 헌. . 

거.

녹취원문< -3>Ⅱ

구술자 역 네가 하르방이 른 말이 나가 잇언 들으난 르는 거주 고데중이: .  

죽어부난 데중이 각시가 남 심방 데령 완 다른 심방 아 앚어으네 남 심방을.  

멘드난 할망 티 거시기 헤사헌다게 경 는 것도 불가 고 을에서 이장이연 그. .   

못된 것들이 이장집이 불렁 데중이 각시영 불러다 놘에 이젠 서방 죽어부난에 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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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만두렌 경헤네 궂이 굴언에 당을 그만 두게 헤둰에 박인주 그거 헤단에 그디. ,

놔서 그디 멘 난 거 일 년 난 그만 죽어부럿주 갓썬 것닥것닥 허멍 박인주 거. . 

시기 허난에 저 갓 썬 할망한티 거들먹 거련 할마님 한틴 송낙헨 노릇 게 헹 할. .

마님 할마님 다 펜안 게 헤줍센 말소리를 작고 간절하게 한다 할마님 역 허멍< .> 

비는 건디 영헨 이거 할마님 티 이게 죽언 그뗀 문심방인가 어떵 헌걸 또 헤다. .

놘 그것도 죽어 부럿주 경허난 어디 또 고가엔 헌 사람 이제 헤다 놘 이번 사름은. .

잘 헤신 라 이번 사름은 죽질 안 헴서 갓썬 갓닥갓닥 역 를 못 허는게. 

조사자 역사를 못 헙디가 어떵연 못 헙디가:

거꾸로 다 두르셋 거꾸로 다헨 다 푸는 것도 나이거 저 푸는 말 거꾸로  

다 라지는 말 그자 튼네는 데로 영헨. 

조사자 아 본을: , .

응 본을 풀지 못헨 경 난 지금 심방도 나로 열 지 구짝 게 본은 못 풀어.   

난 데중이 각시나 데중이 어멍 살아실떼나 데중이나 하이고 본을 레로 저 앚으민. .

귀가 능허여 막 듣고젱허여 막 소리도 좋고 레로 그냥 하나로 열 지  

조사자 무쉐설칵헌는것도 요왕말젯 허는 것도: .

구술자 만이라게: .

조사자 부술도 얻곡 콩깍지헌 것도 오라그네 어머님 한티: .

구술자 어머니 한티 허난에 나 에기 죽으렌헌 뎃겨분 에기 어떠연 상종 허렌: 

부니 에 단 이 세상 속곡 헌 것도 부니 좌정 허여언 이건 부니 죽으리,     

엔 단 이 세상을 떠낫주 무신 알지도 못 허멍. .

조사자 경허곡 몇째 아들: .

구술자 경 난 족은 아덜 오란 큰 아덜은 어디 짐녕 어느 당 어디 서화 어느: .

당 어느 아덜 저 제주도 저디 와산은 어느 아덜 허난 제주도 뼁허게 아들 덜이. . 

당을 메엇주 어느 아덜은 어느당 멘짝 는디 라 질거 무시거라 그디서도 다 열. . . 

사흘날 여디서 열사흘날 허민 서화린 열이틀날 그거 날이 다 잇주 심방 그 데중. . .

이 아방 실떼나 데중이 실떼 다 라 아. .  

녹취원문< -4>Ⅱ

구술자 게난 할마님이 그 본을 잘 헹 나로 열게 지 풀어사 할마님이 신나락:  

만나락 풀어저사만 허는디 지금 심방은 어느정도 잘 허난 에 풀어정게 심방도 잘 죽

지 아니허곡 손덜도 펜안 허고 헴주게 응 경헨 씌완 그거 아니헌거 헹 바꾸어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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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민 을도 펜안이 아니허곡 시원 아니허여 할마님이 신나락 만나락 다 본을 잘.

풀어가사 할마님한티 다 헤야 손덜도 펜안허곡 저 그 심방도 펜안허곡 허는디 시

방 심방은 게도 네완 헤여 가난 그 떼 허던 중 낫구나 우리 경헤나서 경허난 이번. .

사름은 아이 죽어서 그떼 우리 와으네 그 시원 아니허덴 헌 사름은 그 떼 죽곡 시. .

방 그 심방은 오란 는게 던 중 낫안 어 이번은 허던 중 낫안구나 헷주. . 

조사자 나는 어릴적에 박심방헐떼 처음 봣다으네 못 봐수다게 경허연 이번에 헐:

떼 자기 보니까 할마님 들어오지 안헙니까 그 왕 제관덜 다 절시키곡 예 만민 

손덜 다 절시키곡 할마님 장구치면서 영 앉앙 치마 영둘런에 메여네 오늘 오늘 오늘

이여 헌거가 그게 할마님 본을 푸는 것과 아니면 그전에 사으네 막허는게 본푸는 것

과.

구술자 응 그거 본풀어네 할마님 놀리는 거주게 이거 영헨 옆으로 띠를 메는: <

시늉을 보인다 그전에 막풀어 놓으민 그거 할마님 놀림으로 치메도 아메어 지>  

거리도 두러메어 경헤영 어깨를 덩실거리며 환하게 웃으며< >

조사자 예 장구치멍예 서우젯허멍 춤추멍: .

구술자 응 경허민 그게 할마님 신나락 만나락 헹 이제 놉센경 경허는거 이젠 그:

냥 사름덜도 춤추곡 할마님 아피서 춤추곡 게난 할마님이 풀어저사 신나락 만나락

헤사 우리 손덜도 펜안허곡 심방도 펜안허곡 을이 다 펜안 허주 할마님이 풀어 

지지 아니허민 심방도 뒤어저 가멍 을도 펜안 아이 헤 할마님 영이 어떵게 잇인.

할마님이 조금헹 줴주지도 아니허곡 줴주민 살리는 법이 엇어 그거 꼭 죽어. .

조사자 그거가 할마님 놀리젠 헷구나에 옛날에도 심방들이 할마님 놀리젠 막 저:

기 하영 헤나수가 그 놀리는거 당굿헐떼.

구술자 심방이 당굿 그냥 헐떼 구신이 붙은 것 치 발창이 하늘 웃더레 올르멍: 

아뎅겨서 이젠 신 안서 할마님 신탕 하늘 만 썩 곡 동네 궂은 일 날 거 할마님. 

신디 멘딱 어떵허민 어느 어떵허곡 몃 가호 성은 어떵헌 딜로 엿날엔 할마님 영

탄 딱 랏주 거 이제는 앗주 굿헹 막 경헤시네 이제것덜 경 할망 신타게.   

얼마나 잘 헤지느냐 엿날 그 심방 닮은 사름덜 어디 시어 엇어 데중이 아방 살앗실. .

떼 그 떼 부터 저 데중이 아방이 막 잘 헷주 데중인 올라오는 아이덜 데학현 잘 되. .

보젠 안 굿 헤부난 죽엇주 끔 더 살건디 안 앚안 영영 허멍 덜 아멩이나.   

고봉선이 진덜 몰르카 부덴 경 안 앚앙 텔레비전 나오카부덴 영 고개를 깊이. < 

숙이는 모습을 보이며 헤 간게 몃년 아니 헨 죽어라게 줴 받안 이녀석 심방아덜이> .

거 헹실머리헴젠 그 할머님이 경헨 줴 줘부난 죽엇주 경허난 절데 할마님 우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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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할마님이 신나락 만나락 헨 엿날엔 막 허던 녀석이 아덜 데학시키고 막그냥 높

은 사름 멩글젠 막 그냥 아덜 어느사름이라 큰 아덜도 높은 사름 멩글젠 헌디 큰. .

아덜도 모든 이력이 아니 뒈어 부난 누게 말이 심방질 헤염젠 말이셔 거 사름은. .

좋다 아덜덜이 서너뎃게 일류로 나난 양반 멘들젠 허난 요즘 양반 상 리는 세. . .  

상이라 경곱앙 헐게 무시거라 영헨 앚안 고개를 푹 숙이자 소리가 작아진다. . . < >

영허멍 삼년 허난 확 죽어 부러라.

조사자 그 전에는 막 허단: .

구술자 막허연 하늘만썩 땅 만썩 들러켱 우리 어머닌 아이고 오늘은 심방이: .

신탄 막 하늘 웃터레 람직이 아라 영허멍 경 던 사름이 아기덜 큰사름.   

만들젠 허난 경 난 뒈서 이제 심방아덜이엔 허민 경시보카부덴 심방아덜이엔 헤도. .

아무텅도 안헤여 요센 상 양반 리지 안허여 경 는 걸 데중이도 제기 죽곡. .  

허여라 경헤라 데중이도 죽젠 허난 실성으로 뭐 달랑달랑 굿허멍 엿날 찌 덜락. . 

덜락 춰시민 이제 지도 살아실 거주 죽을 허니 아이뒌 죽어시녜. .

녹취원문< -5>Ⅱ

구술자 본향당에 일 년에 두 번만 가는 걸로 족은 아버지한테서 들어신디 그렇:

지 않더란다 그떼부터는 정월에 못 민 이월에 가곡 이월에 또 강 여름에 거머시. .

기 덴 허민 또 정성헹 칠월에도 가는거. .

조사자 그 떼는 누게 고데중심방 이실떼 마씨: .

구술자 그 떼 그디주 그 그르후엔 박심방이엔 이 그디오란 헹 다네 것도: . . 

젊은 사름인디 멧헤 아니헨 갑자기 경 죽엇덴 젊은 사람 거 헤신디 그사름 죽어부.

난 이제 그 문심방이엔 헤냐 그 각시 어멍으로 오레 뎅기단 사름 그 사름 서방도.

죽고 라준 사름이 엇이난 그자 연 두게 젊은 사름 둘 죽은건 확실 고 세사름. , .  

죽엇젠 말도 난 들어진 거 담아 하여튼 둘은 확실 여 게난 그 어멍이 게나저나. . 

사름만 네세워 줍세엔 기자 처 가민 기자 그 말헌 꿀려 앚안 절 헤동 기자 처. , 

라 경 단 단 어멍 그 심방이 경 난 이제 저 할나문화제에서 거 베치헤연.    

지네 오켄헤도 못 오는디엔렌 그딘 이제라도 그만뒁 딴 사름 교체 렌 허민 경. 

게 뒌거렌 이제 심방이. .

조사자 송당당은 예 게난 지금 멘 심방은 일체 모르는 심방 아니우과 예: . .

구술자 엿날에 몰랏주 게난 그사름네 어딧 사람들인줄도 몰라 그 박심방이엔: . .

사름은 함덕사름이엔 헤서 그사람도 젊은 사람인디 여순도 치 안낫주게 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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몃 이엔 허멍 응 그다음 건 문심방 그 사름 보단도 젊은 사름 막 신체도 좋고 키. . .

도 좋고 헹 말 는 소리도 막 그 나린 다 울리게 경 라라 마는 무신 아픔산디.   

갑자기 삼일인가 아판 죽음인가 어떵험인가 게난 그 각시가 막 오레 헷주게 전번. . 

난 이제도 잇어 혹시나헹 오게 뒈민 가돠 드리쿠다 다른 사람들은 거이 경헤서라. .

급허난에게 메 열사흘은 할망 날이난 급허민 정성헨 온덴 허멍.

녹취원문< -6>Ⅱ

구술자 제물은 이디 송당 당엔 엣날 부터 바꾸지 아니헹 벡돌레나 벡시리 떡이:

주 어디 술 헤 가지 안헹 엣날 감주 게란감주 백돌레 백시루 저 게란 고 경헤신. , , 

디 께끗 게 헹 은 제수는 생선으로 옥돔나헤 경헤시녜 할머님한틴 인정으로 돈. 

을 대령 고 할마님 신디로 음이신 사름은 찌거리 두마헹 가정오고 또 옷옷헹, ,  

불 가정오곡 세 멧 사름정도나 이 는걸 봐서 옷헹 가져가는 거라 어디, .    

일본 은디 갓당 온 사름이나 옷헹오고 헷주.

조사자 신과세에 당에 갈 때 제물은: .

구술자 미리 헤영 뒈 헤영 벡 돌레 헤아지고 헹강 그저 불 붓정 절헹 할: . 

마님 그자 올히랑 만 를 이루게 헤 줍서 속으로만 세멍 절 헤 그 심방한티 산 밧. .

곡 경헹 왕 그거 기 주게. .

조사자 할마님한티 갈 뗀 심방한티 산 받젠 헹 가는 거주만 령 가는게 정성: 

이로 구나 예.

구술자 응 심방한티 산 받는 게 아니란 이 이녁이 정성을 드령 잘 령 가사: . . . 

부정 말앙 일뤠 정성 헹 부정 헌거 뒈지고기니 뭐니 부정헌거 먹지 말앙 만이 난. 

이제 만이 누웡 어디 손도 다치지 말고 자신의 반창고로 감은 손가락을 내보이.<

며 난 이거 벌러정 영 헴세 손도 다치지 말 곡 만이 일주일 동안 집이서> .  

만이 놀아 놩 할마님 강 물 적정 놧당 그걸 아시날 물에 컷당 아 가민 으민. .  

헤변 강 아당 어두거 가민 멘들엉 놔둔다 난 멘들엉 놧당 넬 아칙 이민 메 헤영.

으네 이 구신은 김을 맡으는 거라 그 석섯헌걸 허는게 아니라. . .

녹취원문< -7>Ⅱ

구술자 엣날 친정어머니가 하던 제물 준비는 아마 살아시민 년 전이 살로: , 20 92

돌아 가시난 지금 민 살 되실거라 이젠 이 흔전 난 엿날엔 이 귀헤엿주112 .   

게 이 귀 난 밥 사발 곡 그 도쉽 그걸 가짓껭이 밥사발 두껑에 그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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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끔 그저 아질 정도로만 경만 헹 갓젠 는 걸 어떵 느니 경 수 밖에 엇는.   

걸 엇덩 느니 경 못살아난 돈도 어렵고 거 도 어렵고 게난. . . 

조사자 게난 우리 생각엔 엿날엔 당에 가는거가 돈이 하영 들어부니까안 부담뒈:

네에 헤나신가 헤가지고.

구술자 부담뒈 주 서숙밥헹 가지 못 난: .

조사자 서숙밥은 어떤거마씸게:

구술자 서숙밥은게 보리밥이나 조 거시기 떼난 밥이나 그거 곡 제숫 곡:    

또.

조사자 감주 고 술 고: , . 

구술자 주로 술 거시기 헷주게 그거 가늠이 좀 엇어어 가늠이: . .

조사자 건디 할망한티 가멍 술은 무사 헹가신고: .

구술자 저 술도 아니고 저 무시거 막걸릴 헹가사 뒐 거라게 청주 그 오메기술: . .

헤 놧단 그것이 제준디 다 이젠 거시기 좋게시리 술을 산 가는거주 청준 그거 술. . .

이 아니고 감주 뒈는 거주게 그걸로 헹 막걸 리가 감주랏덴 저 제주랏덴 엣날에 막. .

걸린 웬만 민 조금 거시기 헤도 쓰젠 민 헤 놧당 거 뢍 쓰주게 게난 우리어멍  

거시기 는거 보민 웨 할망네 제 떼나 꽁 누르뛍으네 조금헹 그 롸 앗정이 알러  

레 끔헹 반사발 쯤이면 뒛주 자꾸 그걸 헹 게난 돈들 거엔 건 초가 돈들어. . . . 

초 못 사민 그자 지름 헤여그네 그걸 써 제숙이나 무시거 그 메 은 그 산듸 고.  

난에 제숙만 헤당 곡 항에 묻으민 뒈시난 이제사 어디 경 헴시냐. 

녹취원문< -8>Ⅱ

구술자 저기 손당 데천동 할망이 번 간 떼 거시기 난 떡을 이거 먹어보라: . 

떡을 하영 헤와 선게 마는 메누리덜 저 어디 각시 시에 강 돌레떡 헹 오렌 난 경.

헤와선게 마는 아 소금을 놘 헤오지 안 헤시냐 게난 음이 벵이랑 건디 부디 그. 

따문에 거냐마는 그 후에 할망 경 아파서 그 메누리 헤올 떼 지도 할망 아니 아. 

팟주게 경 글랑 그거 앗아 뒁 경 딴거라도 헤그네 지 아녕 그 떡을 그냥 당에.  

앗어 강 썻주게 몃게 아니라도게.

조사자 게난 흰 떡만 떡만 허다가 허기도 는디 물 떡을 막 하영 지 안:    

험닛가.

구술자 물 떡을 게 된 거렌 원레 거 물 갈안 거 거난: .   

조사자 백미 이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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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벡미 이나 그 물떡이나 다 그 은 거난 물도게 도게 물묵: .      

곡 도 민게 그거 젯떡도 는거 경 은 거엔 거주 그거 떼 잘도 멩심헤사뒈.    

에 얼마 안헨 것이.

조사자 경 난 무사 영 엿젠 헙디가: . 

구술자 아니 돌레떡 헤주렌 헤뒈네 어딘가 간 오란 헤 놔시난 앗언 오란 웃더: . .

레 앗아 둬네 아렛건 아메도 두어뎃 치는 헤 온 모양이라 아메도 되만 맞추기도. 

뭐 허곡 아니 세상 소곰낭 헤오라네 야 소금놩도 돌래떡 느냐 난 모르쿠다. . . . 

겐 주난 나도 먹어보난에 또 게 헷주 어이구 글축 헤젓글랑에 암만 미시거 헤도. ,

말앙 또 갓당 강 헤오던가 잘 못 민 세로 수 잇주만은 잘 못 걸 그거 쓰지.   

는 말아사 주게 데단 잘 못이라 거 그 추룩헌 정성은 뭐 줴 받을 짓 헷젠 굿을. . . .

헤도 소금 아니 떡 는디 경헤그네. . 

녹취원문 매인심방본풀이전문< , -9> < >Ⅱ

손에 소천국 메를 받음눼다 엿날 소천국하르방 할로영산 외동전 외작주에서 솟.

아나벡 할마님전 원정드리 옵기는 벡 할마님네 살아온 역 엿날소천국 하르바님  

이 할로영산 기슭이 웨동 이작주에선 탄셍 여습네다 글도 활도 못 난 농이.   

나 멍 사는게 가죽모 가죽 옷 거느리고 어허 밀남 리체를 거느리고오 늬눈이,  

반둥게 거느리어 농 레 당기는게 할로영산으로오 어시성 단골 리로 큰지거리  

족은지 거리로 이제는 선흘곳으로 비 당곳으로 데춘이 오롬으로 뎅기고오 음  

곳으로 이제 농 레 뎅기곡 노리 슴 마처다 그날그날 생활 는디 를 날은 강    

남천 국 허정승 님에기가 부모 우이 리나고 싯찌 낫구나 어서나고 가라 일러.  

나는구나 어디 명령이라 거역 수 엇어지고 아기이 성창머리 오란 동서남북을.  

투망을 다아 제주도 손당가며 는 말이 소천국 하르방이 나와 기년이 될 수다. . 

영 여 그제는 성창머리에서 베를 빌려타고 제주절또 어서 오누나 이젠 아끈 랑 큰 

랑으로 이제야 비 당 으로 영 연 이젠 웃손당으로 셋손당 알손당으로 뎅겨 보   

아도 소천국하르바님 못 보난 어떵 민 좋으리오 영 여 할로영산으로 여 웃 리.   

알 리 아보고 없어진다 선흘 곳으로 음 으로 오름으로 데춘이 오름으.     

로 비 당쿳으로 뎅겨도 못 지난 이제는 알 리 알벵뒤에 건당 난 소천국 하르방   

만나 그제는 소천국 는 말이로구나 어디서 온 여청이 뒈겟느냐 나는 강남천 국. 

허정승 님 에기 부모 눈에 리나곡 싯지나곡 영 여 이제는 제주도 오면 나의 천  

상 연 젠 소천국하르님이 뒈여지난 앙 오라 수다 영 난 네가 소천국이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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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나 가는구나 그제는 소천국 하르바님은 목을 비여 잡앙 어딜로 가리오 이거. .

름웃도 웃손당 당오름 오란 엄막지언 그 떼 시절은 초가 삼간 집도 어려운 떼이.

난 이제야 부베간을 무어놓고.

소천국 하르바님 레 뎅기멍 노루 사슴 마처다 그날그날 생활을 는게 그. 

젠은 아이고 살아오는 것이 아기 유테를 가지난 아들 셍불 탄셍 다 이제 다시 아.

기 나는게 아 총총 다섯성제 탄셍 는 구나 이제는 노루 사슴 마처 그날그날 아. 

기 멕이며 사는게 아기덜은 비비장 곡 베고프난 아이고 설운 낭군님아 농 가  

데군 일이 리난 농 나 지엉 이 에기덜 구명도식 게 이 어찌 오리까 말을.    

난 어서 걸랑 기영 라 어디가면 농 질디가 잇겟느냐 일러나 가는구나 오봉. . .  

이 굴왓 강 바려보민 이제는 뒈지긴밧 진밧 밧이 잇엇구나 그떼는 소천국하르바.

님 어딜 가리오 심방 목소리가 간절해진다 음 간 바려보난 실구도굿나무[< : >]  

잇엇구나 그 남을 비어놓고 농잠데를 설연 다 동더레 바려보난 검은 암쉐가 잇어. .

지난 그뗀 시절 쉐 임제가 엇어 지난 그쉐 잇거다가 오붕이 굴왓 간 농잠데 매완 이

젠 동경 가림테 세경 부림테 거느리어 이제는 밧을 갈아가는 구나 그떼야 벡 할마. 

님은 아이고 설운 낭군 밧 가느디 점심밥이니 헹가주기 밥을 헤영 동그랑헤 뜩. 

헤연 간 밥이나 먹엉 밧이나 갑서어 일러나 가는구나 아이고 나 이제 밥 아니 먹을. ,

로구나 저 잣우이 강 이제 놔두곡 우장 씌와두곡 쉐질메 덖어 두엉 아기덜 거느령

저 다오름 더레 올라 가라 일러나가는 구나. .

남편 는 말이라 아니들을 수가 엇어지언 그제는 와부난 밧을 가는데 중이 데 

가 넘어가멍 밧가는 선관님아 아이고 우리가 데 중이 뒙네다 먼길을 헹노 는데. 

시장 고 베고프고 영 난 먹단 밥이라도 싯건 끔 줍서 말을 난 저 잣 우이 강. ,   

보민 밥이 잇노렌 말을 으난 쉐질메 가달 앗아뒌 우장 걷언 바려 보니 밥이 잇엇

구나 베구픈짐에 그밥을 딱 먹어 앗언 가 불엇 구나아. .

소천국 하르바님은 밧을 갈담 베 고프난 밥이나 먹엉 밧을 갈저 영 연 이제는 잣

우에 간 쉐질메 가달 앗아 놓고 우장 앗아두언 바려보니 동그랑창 앙 보난 밥 

딱 먹엉 가부난 아이고 베고프고 시장 여 밧을 갈 수가 엇어진다 아이고 아멩, . , 

민 어떵 린 영 여 밧가는 검은 암쉐 잇거다가 련 잡아 앚언 삭다리 멩게남 단   

불 헤여 놓고 익어시냐 점 설어시냐 점 단 바려 보난 그 쉐 리에 다. .    

먹어뒈도 간이 아니 구나 동더레 바려보니 잣아이 우아레 이제는 얼룩 송아지가.

암시난 것도 심어단 련 잡아 먹엄구나 잡아 먹으난 먹은간 씬간 엿구나 이. .   

제는 잣웃더레 쉐가죽 두게를 올려 놓아놓고 이제는 소천국 하르바님은 농잠데 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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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툭 게 걸쳐 놓아 동경으로 세경드레 세경으로 동경더레 밧을 갈아 가는구나.

그제는 헤는서산에 떨어지언 이제는 소천국하르바님 이제는 당오름더레 네려오고 벡

할마님은 아기덜 업은 에기 업곡 걸립는 에기 걸립곡 안은 에기 안곡 아니 헤언, ,

이제는 오붕이 굴 왓 간 바려 보난 하르방은 엇어지곡 잣 우이 바려보니 벌겅 게

잇어지난 아이고 탈도 벌겅케 잘 익은게 잇구나 저거나 탕 아이덜 멕이자 간 바려.

보난 탈이 아니랑 쉐가죽에 두게로구나 아이고 으 석 쉐 도둑 고 네가. ,    

이떼 지 살멍 이아기 나아 지엇구나 이젠 집으로 오란 설운낭군님아 우리가.  

품안에 을 자곡 안에 밥을 먹어도 이제야 르친 말을 아야 쿠다 일러.     

나 갑니다 그제는 아이고 베고프건 이녁 쉐나 잡앙먹주 이 쉐 장 잡아 먹읍디가.  

나 아명헤여도오 소천국하르방 고 살젠 여도 콤 네 나곡 네가 도저히 살 수가 엇 

이난 살럼을 분산 서 일러나 가는 구나 어서 걸랑 기영 라 이 아기덜 앙 어서. .  

나고 갑서 경 난 소천국 하르바님은 알손당 정동벌칩 님에기 호첩삼안 살아가는.  

구나 그제는 벡 할마님 은 베어진줄 모른 에기가 다시 이제는 베어전 다서 서.  

일곱 돕 건당 여가난 둥둥 베가 뒈여 아 은 유성 난 난건 바려보니 다     

시 아 을 탄셍 엿구나 이아기 탄셍 난 췟 두 넘어가난 로레기가 씨여지.     

곡 너른 날레 헛어불곡 싱근 묘종에 메어불곡 다불곡 영 연 가는구나 하간 종이. 

에 낙서 여 불곡 영 여 말 묘종에 곽지 헤여불곡 영 난 아이고 이에기도 지에   

비신디 아다 불저 영 연 아니뒐로구나 이아기 지에비 신디 아다 불저헤영 알.  

손당 아다 불엇구나 이제는 아방은 이아 킵젠 난 로레기가 씨어지어 세어.    

앙살수가 엇어지어 간다 귀양정베를 마련 저어 영 영 이제는 요왕황제 이제는.  

쉐철이 아들 불러다가 무쉐설갑을 짜놓고 두 에 입단 이복이여 이제는 족은 아 

들 무쉐설갑 안에 들여놓안 무쉐설캅을 체와 놓고 이제는 저어 바당더레 네려산 짠

물거리가 건당 난 야 무쉐설캅을 띄우난 그제는 물이들면 동이와당 물이 싸면 서이

와당 미어 가는구나 이제는 삼월 름 건당 민 물이 바싹 쌀데난 그제는 황제국.  

에 삼형젤를 탄셍 엿구나 이제는 황제국이엔 부 로 잘 살아가는 구나 그떼야. .  

손당족은 아들은 무쉐설갑이 무에낭 상가지에 걸어 지엇구나 큰 에기 나고나 가라.

아이고 아바지야 무웨낭 상가지에 무쉐설갑이 걸어지엇수다 셋 아기 나고 보라 아, . 

니 보염수다 족은 에기 나고 보라 아니보염수다 일러나가는 구나다시 강보라 간. . .

바려보난 아바님 무에낭 상가지에 이제는 무쉐설갑이 걸어지어수다 큰 에기 려.  

오라 못네려 온다 셋 에기 네려오라 못네려 온다 족은 에기 네려오라 그제에는. . . 

정동 은 따지 걷어 놓고 통 은 주먹으로 번 두 번 삼싀번 둘러치난 알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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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쉐설캅이 떨어지난 큰 에기 무쉐설캅 고 오라 못 쿠다 셋 에기 여 오라.    

못 쿠다 족은 에기 여 보라 그떼야 통 은 주먹으로 삼싀번을 둘러치난. .    

이제는 무쉐설캅이 강 짝 아지난 바려보니 눈은 통데 은 눈이고 목은     

만이 목이고 얼굴에 붉은 묵칠 이 묵칠 데길이 어디 갓다 오는 태 님이 뒙눼   

과 나는 저 강남데국에 세변난리를 막아두고 오다가 이거 무에남 상가지에 걸어지.

엇구나 그젠 날은 큰 방으로 듭서 아니 들어가키여 셋 방으로 듭서 아니 들. . . . 

어갈로구나 족은 방으로 들어삽서 어서걸랑 기영 라 서른 돕 이빨을 허우덩. . .  

썩 웃어간다 그젠 날은 아홉가지 구에반상을 려놓고 먹음직 게 려 놓난 이거.   

국이 음식이라 마이 먹을 수 없언 아이고 테 님 뭔 음식이 좋아 짐눼까 나는  

밥도 장군이고 궤기도 장군 술도 장군이고 영 렌 난 그젠 날은 술이여 궤기여 밥,  

이여 려다 주난 문딱 먹어가는구나 족은 고 눈이 맞안 살게뒈어 가난 이제.  

는 일년동안 사난 동창궤도 비여간다 서창궤도 비여간다 이제 다시 일년간 사난 남. .

창궤도 비여간다 서창궤도 비여가는구나 아이고 이제는 족은 에기 우른 일이여. . , 

이거 아니 뒐로구나 어허엉 남편 아정 어서 나고가라 널로 얻은 시름이난 아이고. 

아바님아 우리가 가면 어딜로 갑눼까 영 여 아가난 아이고 아니뒌다 나고가라. . . 

경 건 베나 척 지어줍서 어서 걸랑 기영 라 베를 지어놓고 영기몽기 아줍서   

데추 살 아놓아 오는디 강남천 국 오란 벡 레왓디 들어산 잇이난 강남천 국 데   

장수들이 넘어가다가 어떤일로 이거 벡 레밧디 베를 데어시니 영 연 그젠날은 어 

디서 오는 테 님이 뒙눼까강남데국에 세변 난리를 막아두레 온 길이뒙눼다 아이고. ,

경말앙 강남천 국에도 세벤 난리가 나난 세벤 난리를 막아 질 수가 잇습눼까 난, 

막을 수가 잇노라 말을 난 그제는 기 천군 네여다 라 일러나 가는구나 기.   

천군 네여 주난 테 님은 이 나라 장수덜을 목을 휏휏 게 비완 세벤 난리를 막앗  

구나 막아놓고 이젠 장수님을 맞아 땅 착을 마련 겟느냐 경안 민 물 착을.    

갈라주건 물 아 먹엉 살겟느냐 아무것도 필요엇수다 일러나 가는 구나 게건 큰베.

로 나 지어줍서 난 어서걸랑 기영 라 큰베로 나 지어주난 그떼는 요왕데부인   

곡 부베간 베를 령 탕 종달리 무수불게로 어서 들어간다 아끈 랑 큰 랑으로.   

비 당쿳으로 이젠 당오름 오란 바려보난 어머님은 느진덕정하님을 거느려 콩을 네

어 콩까지를 날르멍 먼정 올레레 바려보니 아이고 벡 할마님 난 아 족은 아 이.  

귀양 정베 간 에기 살안 오랏구나 상 님아 족은 아 살안 오랏수다 건 뭔 말이냐. . 

아이고 어느 누게가 밥을 주고 옷을 주고 믈을 주어 살안 오랏젠 말 일러 난 아니

살안 소천국 족은 아 이 들어사멍 나사멍 어머님신디 삼세번 절을 면서 어머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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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라고 귀양정베 에기가 살안 오랏습눼다 아이고 설운 나 아 아 어느 누게가. 

밥을 주고 옷을 주고 믈을 주어살안 오랏느냐 아이고 요왕데부인 덕텍으로 네가 살. ,

안 오랏수다 일러가는구나 요왕데부인은 어듸 잇느냐 저 먼정 오라수다 영 니 요. . . 

왕데부인은 춤에서 청푼체 앗아네여 삼싀번을 붓구난 어머님 눈에 콩깍지가 들엇구

나 게난 눈 어둑언 바릴 수는 엇어지난 그젠날은 춤에 청푼체로 삼싀번 붓구난. 

안 어머님눈에 콩깍지가 알러레 다르륵 게 떨어지엇구나 그젠 족은 아들 메누린.

들어사멍 아이고 어머님 얼굴 모른 메누리 선신문안 눼다 아이고 서룬에기야 착.

다 고맙다 아이고 어머님아 아바님은 어디 가수과 영헨 말 난 아바님은 알손. . , . 

당앙 오봉이 초남밧디 간 보민 아바님이 잇저 곡 으난 아바님이 시난 족은  

아 는 말이 아바님아 죽으라고 귀양 정베 보넨 아기 살안 오랏수다 절을 박, .  

난 소천국하르바님은 이거 어떤 일인고 가슴이 잘락 게 털어지언 게이 콕  

박아지언 인간 하직을 엿구나 그제날은 설운성님네 다섯 성제 다 불러다 놓. 

고 아바님 엄토감장 시겨놓안 어머님아 어머님아 우리 낫젠 난 고셍 많이 여수 

다 우리 헤여단 노루 사슴을 헤영 이제는 어머님 잔치헤여 안네쿠다 어서 걸랑. .

기영 라 어멍 잔치 헤여두곡 나도 입장둘런 헤야쿠다 노루 사슴을 마처다 갈림을.

헤여 놓고 이제는 설운 성님네 우리가 어머님 실아에서 우리 다 살 수가 엇이난 우

리 각방 분식이나 게 맛슴 어서걸랑 기영 라 큰성님이랑 검흘 문국성으로 어서. . 

들어강 산신데왕으로 상받아 먹읍서 일러나 가는 구나 둘쳇 성님이랑 정이 광정당. .

셋쳇 성님은 데정 웃검은 질 한집으로 들어서곡 네쳇성님이랑 시네 네욋당 한집으로

들어사곡 다섯쳇성님이랑 리 산신하르방으로 들어사곡 족은 아들 만이 후망을 

다가 아이고 이거 아무디 가민 어떵 린 제일 을이 널르고 영 디가 저 김녕이,   

뒈어지난 김녕 이제는 궤네기로 들어산 손들에 상받기 마련을 엿습눼다 소천국. 

벡 할마님 난산국을 풀엇습눼다.

녹취원문< -1>Ⅲ

구술자 그저 웃손당 당 할망한티 웃손당 사람덜 뎅기는거 뽄봔 이제 테: , 4 3ㆍ 

올라온 후제 딱 뎅겸주.

조사자 알손당 사름덜도: .

구술자 응 교 믿는 사름이나 안 오주: .

조사자 그전에는 웃손당에서만 광산 김집이만 허난 하질 안 헤엿주: .

구술자 응 웃손당 사람덜 그자 이젠 뭇 다 시에서 영 손당 사름덜 웨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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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다오곡 경허난이 여기서 어멍 아방네가 살앙 허민 도 나민 본향에 올령 이 에.

기 펜안헤게 헤게 헤줍서 헤영 성은 김씨 몃 설 난 난 손지 아덜 손지 손은 네. . 

중에 뎅길걸로 봐 올리곡 손진 아니 올려 거 이 집이 가불거 뎅기지도 안헐거. . 

올령 뭘 허나 예명 올령 산 받을 거 아니 네중에 아이 뎅기민 아니 뒈여 우리 웨.

조할망 족은 아방 난 할망 우리 족은 고모 오직 올려실거냐 그 두르벵이 닮은거, . .

아이 뎅견 허난게 그디 간 큰 아덜도 난 죽어 그거 큰 아덜 장게간거 바당에 간 셋,

아덜은 육지 간 공장에 간 붙언 전기에 붙언 죽어부러 이제 큰아덜은 나두고,  

에기벤 각시 놔둰 친구영 바당에 직장 뎅기단 친구영 바당에 간 허난 바당더레 는.

착 난 빠전 죽어부러 시방 족은 아덜 두르에 닮은거 나 시어 족은 아덜은 나.  

싯주만은 삶이 삶이 아니라.

녹취원문< -2>Ⅲ

구술자 역데 허민 제주 입도한 하르방이 우리가 삼십 육데 일거라 게난 제주: , .

입도에서 저디 온게 몇데덴 하르방이옌 헌디 나 그거 이난 그 알아 봐시냐 게난. ?

그디 오란 경헨 어멍 아방 천리 헤단 묻언 손당을 오란 발 붓던 살기 시작 헷주게.

처음에 선달하르방 아방이 송씨하르방이 쳇 올케 뒈켄 오란 오랑 산신도 모사단 사. ,

라에 모시고 살안 잘 사난 테우리 질 허레 왓 주겐 못 사난 아덜 여라게.

조사자 송씨하르방 잇을 떼도 벡조 할망이 잇어던가 마시:

구술자 아니 아멩헤도 송씨하르방 그디 디 헨 당허게 뒈난 송씨하르방 오기전: 

이 벡조 할망은 모신 걸거라 라게 난 잘 몰라도 송씨하르방이 송당 게벡 헷젠. 

허난 그 다음 광산 김게 오난 할망 신위가 잇어네 허기 시작 헐테주게.

조사자 송씨하르방이 개벽허난 송당이렌 헤신가:

구술자 응 맞아 송씨하르방이 게벡허난 송 저기 당이 이시난 당 헨 송당: ,

조사자 게메 그런 말 들은 도레는 어수과: .

구술자 응 엇어 그걸 듯젠 헤시민 듣주만은 그거 네 들음은 안돌 오름 안돌오: ,

름 영영헌 말도 앚안 봉덕우이 불 추민 조제기 앚아둠서 들엇주게 경헤도 그런 말.

이 잇어시민 라실 건디 엇이난 아니 아 실테주 나 들은 건 곡 아이 들은 건.  

아이 라.

녹취원문 광산김씨 집안의 광대굿 본풀이< -3> .Ⅲ ◇

구술자 쵯뎃거리 엿날 선달 려 난거 저디가 쵯뎃 거리주 집에서 위쪽을 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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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킨다 엿날에 손당 송씨하르방이 게벽헤연 살떼 송씨하르방네 시테우리질허레> 

우리 광산짐칩이 우리 선달 하르방 아방이 완 선달하르방 아방이 이젠 손당 안돌.

오름 그 버덕 질 염이 앚안에 송씨하르방네 모시 테우리질을 헤서 못 살안에 모시. . .

테우리질을 는디 중 데서 서이 네려 오단 요디 쓰민 동방급제 과거 시험 아덜 두.

이 나겟다 시님덜은 그거 잘 땅을 알안 경 른 거라 경허난 천리 벳긋디 시님 앞이. .

간 절을 업디 연 허붓허게 업디 난 어떵연 아이가 션 아까 른 말 그자 살려.  

줍서 난 못 살안 영 시 테우리질을 헵수다 벌써 임제가 낫구나 르쳐 주그렌. . . 

게난 그 안돌오름 시방 우리 선달 하르방 그 선달하르방 하르방을 이디 온 아덜 선

달하르방 난 아방이 말젯 아덜인가 족은아덜인가 허덴 여 성덜 모르게 고산이 묻. .

은거 저 밤네 천리헤단 그디 강 묻어 부럿주 어멍 아방을 그디 묻으난 어따 경헌. .

아들 안티 아덜 성제가 과거 시험을 봐네 선달베슬을 헷주 경헨 오난 이디 그 무시.

거 허는 덜 노념놀이 허는 덜 그디 그 광데들이 돈 받아 오렌 라 오란 줄 영.  

거 팔을 위로 뻗으며 지붕 둘룬거 줄로 글로 쵯데거리 데 세워놓안 네 제주가< > . .

좋으냐 허멍 막 봘롼 두일뤠일 열나흘 굿 멍 아덜 성제 헤여노난 오죽 거득허게. 

살아시냐 경헨 잘 살안 단 하르방 누이가 경 고운 천하일섹이 잇어낫젠 헤라게. .

시집 아이간 처녀가 그 광데가 일곱이 온디 다 가단 나가 그 선달하르방 누이광. 

미청 가질 아니헤 웨 아이 감시니 저거 실러다 불렌 강 궤기 벳 잡안 실러 불렌 궤.

기 벳 잡안 실러분디 선달하르방 아방이 밤이 누난 꿈에 뀌안 아 그제 게 시. . 

리 물 적전 완 지방우이 앚아비언 이런 미다지 가리키며 마리 지방에 거 아무딜. . [ ]

강 알아 보렌 알아보난 바당 파도 테완 죽어부럿젠 궤기 베난 업데전 그 귀신. .

이 오란 선달하르방 우에 붓던 그게 선달 하르방 동박낭도 팔팔 날고 그자 지붕도.

팔팔 니 제주가 좋냐 네 제주가 좋주 허멍 게멍 난 그 귀신이 들엉 은 족은똘. . 

곱게난 족은 부제칩 광산짐칩이 무슨거 허민 구신 붓덩 무신 어스륵 더스. .  

륵 허영 굿헨 추어 나시네 나이 나면 술먹엉 어스륵더스륵 술광질허영 은 곱게.  

난 은 그 구신이 붓덩 어스륵 더스륵 붓덩 느 제주가 좋냐 네 제주가 좋다 멍. 

발앗다 다 게난 웃손당 쵯뎃거리 광데구신 놀리느녜 그 후로 아프민 구신으로. .

는걸 형 그 구신 놀리곡 굿을 헨 경헤그네 그자 어스륵 더스륵붓덩 헹 어장 미장

헤가민 그 굿허영 좋암도 허곡 그 굿헨 이제 할망본도 풀곡 저승본도 풀곡 이 광데. .

본도 풀곡 광데가 곱닥 광 미청 아이 가젠만 허는걸 보네 난 가단 바당. .   

에 빠전 죽어부난 그 구신이 오란 붓던 광 붓던 광데구신이 주게 광데 아뎅기. . 

는 광데 심방은 웃손당 고봉선이넨 엿날 알안 막 응 풀엇주 엿날 헤나난 광산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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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를 알 주게.

녹취원문< -4>Ⅲ

구술자 저디: 이엔 헌 우리 조케 레가 할망디 뎅기단 두가시 벵난 무신.

세화리 무신 바다에 무신 헤신님 무시거 교회에 뎅기멍 그 딜 아이 뎅견 아이덜.

이력이 아이뒌 고무라저가 네 를 저녁이 가서 담 두르젠 떼라 가네 야 느. . . , 

교니 뭐니 헤도 손당 벡조 할마님 이제 담두르곡 희 헐거여 느네 희사 돈 네. 

어 놓고 그 할망 한티 뎅기라 아 경허난 이제 잘 뒛젠 허난 아이 이테 부턴 잘 뎅. , .

기켄 잘못 헤수다 나 열두시 뒌 단 와 부난 앞으로 잘 뎅기쿠다 기도 헹 절 헤. 

가난 글로 희영헌 장독이 나완 꼬끼오 꼬끼오 거 할마님 이주 본향에 이 주게. , , .

놀게 독독 두둘멍 막 울언 허영 장독은 흰강셍이로 변섹헨 집속으로 들어가 버리

고 붉은 장독은 그디 잇단거 검은 강셍이로 변섹헨 이녁 졸음에 랑 오젠 헤렌 게, .

난 확 곱아 부난 아 만이 시민 령완 잘 허곡 허젠 헤신디 라 오젠 경헤네,   

곱아 부난 돌아가 뷉데다 헨 아칙이 세벽이 와서 나신디 난 아서 가켄 허난 나. , . 

착허다 헨 벡조 할머님이 지꺼지언 담 둘르고 비석헤연 문화제에 올라갈 떼 

지꺼지언 둑둑 허주게 게 두들기멍 그 할머님 변섹헌 건 들어 가불곡 거 붉으게. .

변섹 헌건 붉은 장 변섹 헌 건 송당머뤠에 일뤠 할망 저 허물 네왕 먹는 허물할.

망 눈에 벵네와 먹는 할망아니가 그 할망이 라뎅겨 곱아 부난 잘 헷저 나 그, . ,

후로 가네 쉐 질르멍 아이덜 다 장게 보네멍 잘 뒛저 잘 살암서 할망이 도와 줜게.

그 뒤로 할마님이 꿈에 지 싯꿔그네 광산 김가 우리 팔촌 오라방 아덜 우리 조.

케 될 철이주 응 그거 이제 희 도 허곡 돌 싯거당 담도 다 담고 건디 일도나곡. . 

할망 티 뎅겨 다른디 헤뎅겨도 시원 안허메 벵도 좋아 불메 벵도 좋아 불고 헷주.

게 경헨 그 아이 네 지휘 시켯 주게 보난에 아니 뎅겨네 모든 이력이 아니 뒌거 닮. .

안 허연게 가인 막 잘 뒌 아이덜도 다 장게 보넨허고. , .

녹취원문< -5>Ⅲ

조사자 당에 이제: 며느리는?

구술자 메느리 뎅긴만이라 뎅기당도 남을 걸 사라에도 확허게 날 실러가곡 이: , . .

디 벡조할망한티도 어멍 못헤게 뒈민 나 뎅기쿠다 허난 아이 건 걱정이 엇어 응. .

그게 중요허여 시방 이 오라방 육촌사이 각시 죽나 이디 오라 경허난 잘 살< > .

아가는디 큰 불화는 아이 닥칠 거 아니라 경호난 아방 저디 막 힘이 뎅겨나난 경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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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 뎅김이 어려와 잘 뎅겸주 셋. 어멍이나 족은 어멍 어디 본향에 번

와 가시냐.

조사자 : 들이 시험을 혼 년을 보아도 안되네 예20 .

구술자 경허난 나 지 안헴시냐 어디 엿날 초상 부모 초상 뎅겨난 질이라도: .

오란 어떵연 저거 뒈게 헤주고 사름. .

조사자 : 할아버지는 열심히 다녔젠.

구술자 어 으게 하르방 막 열심히 뎅김만이라게 경헷주 경헌디 바로: 거시,

기 아방난 할망은 아무디도 아이 뎅겨 응 정읫 할망 게난 살앗주 삶도 메 어렵고. , .

뭐 그 닮은디 뎅견 무시것허리 구신이 어디시니 경헨 산 거주 뎅기는 말이 엇어나.

서.

녹취원문< -6>Ⅲ

구술자 저 에기 데학시험 붓드게 헌 에기 서월에 항공에 시험보레 감시난 사신:

데왕 산신벡관님 강원도 금강산 산신님 한티도 기도 들영 산신님이 곡 다 도와줍

서 산신님 어떵 니가 그저 우리 거시기헌 인간 도와줍서 허멍 산신님 한티 절 허. .

붓허붓허멍 캐우리어 뒁 와서 메누리 시집 아이온 메누리가 아이고 어제 간 오늘.

시험 보난 이녁 와이사쓰 세거 안 쓴 와이사쓰 걸엉 놔두난 은 일헹이 못 뒌 

덜 이 이 간 일행 와이사쓰 세거 건거 확 앚아 입어 부런 도둑 이 세끼 거 아. .  

이뒈어 경 난 가네 시험은 본디 멘접시험에 용심나고 난 멘접시험에 더듬어진 거 

주 말을 떨어진것 닮아네 아이뒈수다 연 뒈실건디 나 속으로만 산신님이영 벡조. ,

할마님이영 도와주난 뒈실건디 게민 경허냐 일주일 시난 은헹에서도 오라 항공에. , .

서도 뒌걸 또 강 본거라 그자 우리 엇은 불쌍헌 인간 다 도와줍서 영 는 걸 하늘. . 

옥황상제님은 우리 훤허게 눈턴 우리 인간헌걸 다 못 뒌 일 헌걸 좋은 일 허는거.

다 보암서.

녹취원문< -7>Ⅲ

할머니가 푸는 백주할망본풀이< >◇

구술자 벡주 할망이 처녀 떼 거시기 손당 어디 외할마님칩이 아 와서 그 어: .

디 원청강 주를 보난 할망이 제주도 가 그네 인연을 멪엉 살렌 팔자난 웨  

할망 집일 오난 웨할망칩 사는디 시방 알 손당 고부니 잇인 하르방 소리소천국 하

르방이 거시기 세화서 하도 장게만 들켄 하도 허난 돗 전 리 쉐 전 리 먹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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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방 틴 곱네 나고 아니 가키옌 헤도 저 느 먹으라 난 안 먹키여 저 돗 전 머리도

쉐 전 머리도 아니 먹엉 할망이 하도 좋와 노난 장게 들켄 헤연 엣날에 겐헨 이젠. .

장게 들어네 아들 일곱성제 일곱성제 난 살젠 난 어려우 난에 저 거시기 오붕 

이 굴왓 강 밧을 갈켄 이녁 쉐 잇거 앚안 할망이 저 점심을 지완 보네어도 하르방. .

이제 밧을 어떵 갈암시닌 에기 업고 걸릅고 헨 하르방을 보레 가서 간 보난 그 하. ,

르방은 넘어가단 시님데서가 베고프난 점심이나 잇건 술 줍서 난 저 쉐질메. 

아레 잇저 난 쉐질메 아레 가네 그 으 그 염치 엇은 데선 찍 다 먹언 가부.  

런 하르방은 점심 먹젠 보난 밥이 직도 엇이난에 쉘 벳견 먹넨 이젠 할망광 약. 

속도 잊어 불고 베고픈 짐에 그만 밧 갈단 쉘 잡안 먹으난 이 큰 창에 전갈도 안간.

더 먹구정 영 베려 보난 이 농에가 시난 엣날 농에주 얼룩벵이 송에쉐가 시난. . . .

그거 지 잡아먹어 가죽 들러 뒛겨뒁 하르방은 영두손을 모아 앞으로 수그리며 밭. ,

을 가는 시늉을 하며 땅에 젱기 질런 그레 갓다 저레 갓다 헤어 노난 밧은 쉐 전> . .

머리 돗 전머리 먹는 할망은 업고 걸릅고 하르방 밧가는디 보레간 보난 쉐는 어뒈. .

뎃겨붸 두고 밧을 갈암젠 이 하르방아 쉐 어뒈 붑디겐 넘어가는 데서가 베고프덴. .

밥 술 떤 가렌 저 쉐질메간 잇젠 난 들러 반찍 다먹언 가부난 베고판 이녁 농. . 

에 또련 먹으난 전갈 안 난 저디 얼룩베기 송에기 지 또려 먹엇젠 아이고 이. 

어른아 이젠 아니 이녁 농에만 먹주 놈이 쉐 지 잡아 먹엇냐고 도둑 이 에기, . , . 

일곱 열네 오누이 어디강 써먹으린 나고 가렌 서방을 네줴차부럿주 그 하르방은 그.

하르방 할로 영산 오벡장군 얻엉 살아 불엇주 살아부난 이젠 할망은 이젠 하르.

방 엇이 사는디 루는 이젠 하르방을 아 바사 허키여 셍각이 난 할로산 이 낭. 

끄망 들 지 당 보난 네난 가오리 션 들어 간 보난 션 그게 하르방을 안. . . .   

이젠 살레 그 오벡장군 이영 고헹 이딜 오난 저디 완 좌정 연 당오름에 앚언.  

마즈막 난 아덜 이것 빈복으로 우리가 이별꿰가 시메 떼문에 이걸랑 이제 무쉐설칵.

에 저 거시기 게영으네 바당에 들이쳐 불겐 이거 빈복으로 우리가 이별 꿰가 잇젠.

경헨거 하르방이 경헤난 할망도 경헨 무쉐설칵에 가둰 바당에 가네 뎃겨 부난 낫. .

삼년 밤 삼년 그 바당 무우낭에 걸어젼 난 그디서 막 아레서 이 하도 우는 소. 

리가 나난 요왕에서 요왕 황제가 큰 에기 나고 가라 난 아무것도 못 봅 뒈다. . . 

셋 에기 나고 건 낭에 무웨낭에 금궤 라젓주마는 그거 려올수가 엇언 족은.   

에기 강 나고 보렌 족은 에기 그 리난 달칵 려웨지난 큰 에기 렌 헤도 못    

열언 셋 에기 네려오렌 허난 못허연 족은 에기 그자 영 락허난 근 무쉐설칵. .   

문에 근건디 솔락 아전 네리난 이 세상에 하늘이 통데 만 허곡 얼굴이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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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만허곡 이 세상 장군 이난 어디레 이제 도령님이네 난 난 어뒤 거시.   

기 이젠 서천국 도원수 막으레 가단에 영 오과렌 르난 허단 거짓말로 난 그 하. . 

르방이 족은 광 결혼을 헤난 쉐 전머리 돗 전머리 거시기 그 장군은 영헤연 살아

가는디 그 어디 이제 서천국이 그 난이 일언 막허난 그 난을 막으민 물 착 땅. 

착 주켄 난 간 그거 막아두고 그 난간 막아두고 이젠 요왕황국이 고 어.   

멍국 이디 아방이여 어멍이영 아방이여 레 띄와 벼도 오란 이디서 아는 시난 아.

이고 뎃겨분 에기 죽으렌 뎃긴 에기 이젠 남 저 거시기 저 어디 서천국이 난헨 막.

고 이젠 물 착 땅 착 도렌헤도 말아네 군함 나 지어 도렌헨 이제 왐젠. . .   

난 죽으렌 뎃겨분 에기 어떵 만나린 게 하르방은 주 헌 짐에 는게 줄줄 단. .   

보난 오붕이 굴왓 간 이 세상을 떠나 불고 할망은 나난 아들이 날 겜으로사 쥑이리. .

엔 헨 당오름에 오란 당물우이 올란에 보아네 난 이젠 아들이 경헨 할망은 콩을. 

불렴시난 들어완 어머니영 아버지엔 만난 아 하르방은 도망가 불고 어멍은 콩 불. , .

리단 눈에 그만 콩깍지가 들언 그 아들이 푼체로 세 번 할딱 부치난 콩깍지가 도망. .

가 부난 그게 이젠 그 아들이 이젠 큰아들은 어느당 멥서 김녕당 어디 궤네기 어디.

제주도 일주 당을 메엿주게 메어네 할마님은 당오름에 올란 이 세상을 속곡 허난.

당오름에 모산 살안 이제 그 디서 이 시난 우리 엣날엔 웃손당에 단골 할망이랏주. ,

셋손당은 일절 뎅기지도 안 곡 할망이 아니 웃손당 상단골이엔 광산 김게덜. 

려 앚엉 강 심방 고대중이 아방 살아실때 일등 심방이난. .

녹취원문< -8>Ⅲ

구술자 저 당에 오랑 민 거 나이 한 사람 떼에 굿 떼에 춤 잘 추는 할: , ,  

망 서 인가 너 인가 잇젠헨게 그 중엔가 나 할망이 무시거옌 거 아니 암저,  

것도 넘어 감저 먼담 넘듯 저거보라 저거저거 아멩아멩 아살거 글축 자꾸 드라.  

고 겐디 그 이름을 나토 모르크라 그 할망이 누게 어멍이엔 민 알건디 겐디. . . 

한복 입곡 강 경 거시기 춤 추레 잘 나가주게 경 할망이 둘이 서이 너인가. . .

조사자 거긴 메누리 덜이영 오는건 안 봅디가: .

구술자 에그 걸 펴시냐 경 아가민 난 영 올커니 무시거엔 틀렷구나 이 할: ,  

망네가 다 잡아 네엄구나 경헷주 아멩토 을걸 것도 안 헨 보라보라 뛰와시녜 저.

탄 암시녜 보라 허멍. 

조사자 게난 굿을 잘 헤야 백주 할망한티 정성이렌 는디 그걸 레를 다 안:  

지켜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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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그렇지 할망 본풀이 뗀 다 허영 여쭈어사 건디 겨엉 역끼지 아니허:  

영 경 먼담 넘듯넘엄덴 경.

녹취원문< -9>Ⅲ

조사자 고봉선 심방 죽어부런에 바로 그 대중이 심방이 심방을 물려 받아신가:

예

구술자 응: .

조사자 바로 안 켄도 안 헤그네: .

구술자 응응: .

구술자 강 순 고대중이 그 각시 둥뚱 고 저거 다 데학생이엔 두게라 아덜( ) : , .○ 

네게 다 데학셍이렌 멍 우린 그 떼 볼 뗀 아들 두겐 대학 교수라 두겐 어느 대학. .

어느 대학 멧 학년 멧 학년이라 허멍 탁 게 앚앙 우리 그 떼 처음 갈 떼. .

구술자 그 뗀 그 하르방 뭐니까 바로 거라: .

조사자 아방이 니까 바로: .

구술자 응 그 전인 안 고 하여튼 이제 글루헹 뭐헹 경 곡 그 도 그것이: , .  

뭐이주게 부산 살암시덴 그디. .

구술자 강 순 족은 하르방죽은 떼 바로 그떼 완에 질치멍 헤시네( ) : .○

구술자 그디가 부산서 크게 헴서 그떼부터 송당부터 그떼 송당부터 그디가 잘: .

헷저 잘 고 그디 여 가 헤낫저. . .  

조사자 이 좆아뎅기멍 헤낫구나예 아들은 안 고예 할아버지보단 열나 위정: . 

도 됨신가 고대중 심방이예.

구술자 경 뭐 진 아녀어 우리 보단 조금 뭐 주 어어 거 부산 지금 살암 실: . . 

거여 응 그것이 그 떼부터 누게는 단에. . .

조사자 고대중은 안 고: .

구술자 응 안 곡 누이가 단 그 떼부터: , ,  

조사자 송당은 남자만 헤야 뒈니깐 예 경헤네 게난 나가 책을 봐신디 그떼가: .

오십팔년 칠년 살떼 두 살뗀가 그떼 고봉선 하르방이 일흔 네 살이라예 일흔 네( ) .

살인디 서울에서 내려와네 모셔다네 방송국에 가네 녹음헤네 그 걸로 책이 나완 예.

고봉선 하르방은 경헤네 얼마 엇언에 돌아가고 그다음 나중에는 오년 잇엉 고대중,

심방이 아주난에 글로 쓴거라 벡주할망 이야기 본풀이가 끔 나. ]  

구술자 그디 누이가 지금도 뭐헤시민 그 사름 훤 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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